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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시는 주님의 시간이고, 2시는 나의 시간이다.

2. 꿈에서 아쉽게 끝나면 생시에도 그러하다. 꿈에서 아쉽게 끝났는데 생

시에는 그렇지 않으려면 생시에 아쉽지 않게 충만하게 실천해야 된다. 

영계는 육신의 행위를 거울 속에 그대로 비춰 보는 것과 같다.

3. 자기 육신의 행위가 완전해야 자기 영도 완전해진다.

4.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 육신이 온전하게 행하면, 그 육신의 행위를 

영이 그대로 흡수하여 영도 온전해진다.

5. 온전해야 온전함을 보인다. 

6. 온전해야 온전한 영계로 가서 온전한 것을 보게 된다.

7. 시간도 온전하게 주님의 시간으로 행해야 사탄이나 자기나 타인에게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

8. 육이 성결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의롭게 행하고, 오직 주를 

중심하여 행해야만 그 영도 똑같이 육신의 반응을 받아 영도 의로운 

영이 된다.

9. 차원을 높이려면 자기 육신의 행위를 더 온전하게 해야 한다.


